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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효과로)

최항준1, 조수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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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of children on the childcare stress of the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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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이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
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2011)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수집된 자료는 월령이 35개월 이상 42개월 이하의 1,754명의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모델의 적합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아버지의 심리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심리특성은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증가시켰다. 매개변인인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는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a parents' mental characteristics with preschool 
children(self-esteem, self-efficacy, depression) has effect on a mother's parenting stress by the medium of a father's
parenting stress. The fourth year data of The Korean Children Panel of the KICCE(2011) was used, and the collected
data was fathers and mothers with 1,754 children who are more than 35 months but not more than 42 months. For 
data analysis, analysis of frequency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SPSS 18.0, and they were analysed
with Structural Model to observe the relationship of each variable and influence, and it was found that the goodness
of fit of the model was outstanding. As a result, the psychological traits of fathers impact directly on mothers' 
parenting stress. Mothers' psychological features increased mothers' parenting stress by a medium of fathers' parenting
stress. The study showed that fathers' parenting stress that is a mediator variable performed a role as a mediator 
variable.
 
Keywords : Parents self-esteem, Parents self-efficacy, Parents Depression, Father's parenting stress, Mother's parent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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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가족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부부가 함께 경계

생활에 참여하는 가정이 증가하였다. 가정 내에서 자녀
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역할만 강조되었던 전통사

회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어머니와 동시에 아버지의 역

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어머니
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던 것에

서 나아가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다

[1].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부모는 과거에 비해 많은 스트
레스를 받는다. 경제적인 부담,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 그리고 여러 가정문제들이 스트레스에 일조를 한
다. 개인이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신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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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기 어려워지고 부모로서의 양육능력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부모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책임감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2].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Abidin[3]에 의해 
양육스트레스로 재개념화되었다. 그는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인으로 보았으며 부모-자녀 관계나 부모 역할 수행
시 발생되는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저하시
킨다고 하였다. 맞벌이 부부는 직장생활과 가사 및 자녀
양육이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특히 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자
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

상의 문제점들이 사소하지만 잠재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이는 곳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4].
한지숙과 유계숙[5]의 연구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성

역할태도는 전반적으로 양성 평등적이고, 여성의 사회진
출에 대해서는 허용적이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자녀 양
육은 여성의 몫이며 일과 가정생활에서 갈등이 유발되면 

여성의 직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
성은 과중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있

는 곧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성역할 
태도가 부부간에 서로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의

미하고, 이는 곧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
다. 성역할 태도가 부부간에 서로의 역할을 가정 내 가사 
및 양육담담자라고 규정짓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자신
의 책임이나 배우자에 대한 기대에 비해 가사와 양육을 

해내지 못하는데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6]. 남성
은 생계부양자로서, 여성은 가사와 자녀양육 주 책임자
로서의 성역할이 비교적 분명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취업으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성

역할의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있어[7] 사회변화에 따른 
성역할태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전춘애와 박성연[8]은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변

인에 대한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 신체적 요구, 부부 관계의 신장, 정서적 부담, 사
회 경제적 비용, 생활에서의 제한 등의 증가로부터 발생
한다고 보았다. 또한 Abidin[9]은 25년 동안의 임상경험

과 많은 문헌 연구를 통해 자녀양육스트레스 척도를 만

들고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으로 자녀의 행동특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지각정도, 일반적인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구성하였
는데 이 가운데 양육 기능과 더욱 밀접한 영역은 부모 

영역 스트레스로 보았다[10]. 
부모의 심리특성은 자녀의 양육하는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3]으로 심리특성요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감,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면 다음
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다[11].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상황에
서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중재가 가능하다고 한다

[12]. 우리사회는 부족한 환경자원에 비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그로인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녀를 양육해
야 하는데 현대의 어머니세대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와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의 일을 가져야 한다는 현대적 성

역할 요구도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어머니에게 집중되고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자녀에게 투사하게 된다. 그 결과 아버지에 비하
여 어머니는 자녀 문제로 더 많은 부담을 경험하게 되며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어머니들이 심리적 혼란을 느끼

고 있다. 아버지의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은 양육방식에 
있어서 긍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며 자녀에게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행동으로 이어진다[13]. 이와같이 자아존중감은 양육행
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양육변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한 행동에 대한 

자신이 수행할수 있다고 믿는 자기신념이다. 자기효능감
은 Bandura[14]의 사회인지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효과를 산출하는 행동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일컫는데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

한 믿음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는 개인
이 특별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 신념을 반영하는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을 때는 개인이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신념을 말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각 개인의 과거경험과 그 경험에 따른 결과에 기초하여 

미래의 결과를 상상하는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4]. 그러므로 생애초기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요인 중 가정환경, 특히 가족의 영향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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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vision N %

Infants

Sex
Male 903 51.5

Female 851 48.5

Months

35~37Months 530 30.3

38~40Months 1,097 62.6

41~42Months 127 7.3

Father

Age

Under 30s 119 6.9

31s∼3s 614 35.0

36s∼40s 765 43.5

41s∼45s 184 10.6

Over 46s 35 2

Missing data 37 2.1

Education

High School 466 26.6

College 351 20.0

University 742 42.3

Master 180 10.3

Missing data 5 0.9

Of employment
/Of academic

Of employment 1711 97.5

Of academic 3 0.2

Unemploedy 26 1.5

Missing data 14 0.8

Table 1. Description of the variables         (n=1,754)

되고 있는데 가족 중에서도 유아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

이 일어나는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효능
감이 강한 경우 문제상황에 있어 문제를 이겨내려는 의

지가 강하고 자기효능감이 약한 경우 포기하게된다. 자
기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생기는 경우 높은 자기효능

감인 어머니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내며 낮은 자기효능감의 경우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아
버지의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아버지의 역할 수행에 대

한 믿음과 신념이 강하게 나타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

에 있어 긍정적 양육태도를 나타낸다[16]. 
우울은 부정적 심리상태로 의기소침하거나 활동의 저

하되는 상태[17]로 우울한 심리특성인 어머니는 양육스
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18]고 하였다. 어머니가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정신적으로 그 스트레스에 압도

당하며, 개인적 스트레스가 많다는 우울이나 불안의 신
호이다. 또한 우울수준이 높은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
에서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높아 부정적 상호작용을 나타

낸다[3]. 이와같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심리특성과 양
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연령, 직업, 교육수준, 경제수준, 종교, 자녀
의 성별 등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19], 아동의 성별, 연
령, 장애정도, 출생순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
한 연구[20]들이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은 부모 중에서도 연구대상을 어머니로 제

한하고 있어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알
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를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
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부모의 심리특성변인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

공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
기 효능감, 우울)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

기 효능감, 우울)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
로 하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

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도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PSKC) 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데
이터는 전국의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층화단계 표본 추출법을 적용하여 실행한 설문

조사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4차 한국아동패
널의 연구 대상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에서 

생한 유아 1,754명와 그의 부모이다. 연구대상의 인구학
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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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

Age

Under 26s 36 2.1

27s ∼31s 422 34.9

32s ∼36s 879 50.1

37s ∼41s 352 20.0

Over 42s 40 2.4

Missing data 25 1.4

Education

High School 533 30.5

College 455 25.9

University 699 38.1

Master 89 5.1

Missing data 8 0.5

Of employment
/Of academic

Of employment 694 39.6

Of academic 9 0.5

Unemploedy 1038 59.2

Missing data 13 0.7

2.2 연구도구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2009년, 2010, 2011년에 걸
쳐 4차년도 2011년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2011년 4차 데이터를 수집하여 2011년에 통계 처
리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중 부모의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기효능감, 부모의 우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이다. 

2.2.1. 부모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번안하고 수정한 
아동패널 도구이다. 질문은 긍정적 진술에 해당되는 5개
의 문항과 부정적으로 진술된 5개 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체크한다. 부모의 자아존
중감 설문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
정적으로 진술된 문항 5개는 역코딩하여 전체 변수 변환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
감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a=.864이었다.

2.2.2. 부모의 자기효능감

부모의 자기효능감은 Pearlin 자기효능감 척도(PSES)
를 활용하였다. 총 4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전혀 그
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점

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기효능

감을 나타낸다. 신뢰도는 Cronbach's a=.83으로 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총 4개의 문항이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의미한다.

2.2.3. 부모의 우울

부모의 우울을 측정한 도구는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정신건강
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K6’를 사용하였다. ‘K6’는 
Kessler et al.[20]에 의해 간편형으로 제작되었다. 총 6
개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것을 의미하며 6∼13점은 정상 수준, 14∼18점은 
경도우울, 19∼30점은 중도우울로 구분된다. 어머니 우
울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91이다.

2.2.4.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21]이 Abidin[22]
의 Parenting Stress Index(PSI)와 Grinic과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23] 의 
Maternal Guilt Scale(MGS)을 기초로 수정 보완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질문은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그
렇다(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 낮을수록 양육스트

레스가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양육스
트레스 신뢰도는 Cronbach's a=.87이다.

3.1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와 Amos1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알
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간 상관관

계를 알아보았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AOMS 
18.0을 사용하여 부모의 심리특성(부모 자아존중감, 부
모 자기효능감, 부모 우울)이 부의 양육 스트레스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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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Estimate S.E. C.R. P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ather →
father's 

parenting 
stress

.731 .033 22.331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other
→ .046 .024 1.898 .058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ather →

mother's 
parenting 

stress

.305 .041 -7.475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other
→ .746 .031 24.208 ***

Father's parenting 
stress → .291 .027 10.613 ***

3. 연구결과

3.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과 아

버지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양육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

3.1.1. 최종모델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이론을 근거로 아버지 심

리특성, 어머니 심리특성, 아버지 양육스트레스가 어머
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구조모델의 영향력을 살펴보

기 위한 모델을 설정하여 그 적합성을 알아보았으며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The effect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of children on the childcare stress of the 
mother     

본 연구의 연구 모델은 아버지 심리특성→아버지 양

육스트레스→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심리특성→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연구하였다. 또한 모델의 분석을 통한 적
합도 검정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The index table model              (n=1,754)

Fit Index x2 df RMR GFI AGFI NFI IFI TLI CFI RMSEA

model 269.95 16 .01 .97 .93 .96 .96 .93 .96 .08

Acceptance 
level <.05 >.90 >.90 >.90 >.90 >.90 >.90 <.08

  

3.1.2. 부·모의 심리특성변인과 부 양육스트레스

가 모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

델 모델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한 아버지 심리특성→아버지 양육스

트레스→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심리특성→아버

지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력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한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를 표 에 나타
내었다.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기각역(C.R.: 
t-value)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기각역(C.R.)
은 일반적 기준(p<0.05)인 1.965의 기준으로 기각여부를 
검정한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특성상 적합도 검정결과가 
우수하므로 다른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Kline, 2005).

Table 4. Path coefficients of Model

   

경로계수의 표준화계수(estimate)를 이용하여 경로 간
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표 에 각 변인간의 직접효과

(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 총효과(total 
effect)를 구하여 제시하였다.

Table 5.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gave effect

Th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s

Effects of 
Tot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ather
→

father's parenting 
stress .62

mother's parenting 
stress -.23 .14 -.09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other
→

father's parenting 
stress .05

mother's parenting 
stress .67 .03 .70

father's 
parenting stress →

mother's parenting 
stress .26 .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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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를 참고하여 본 연구모델의 직·간접 효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심리특성의 경우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 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는 의미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 효과
는 62%였으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 효
과는 14%로 나타났으며, 총효과는 9%로 나타났다. 
어머니 심리특성은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이 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67%, 총효과는 70%로 아버지 심리특성 변인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
지 심리특성 변인보다 어머니 심리특성 변인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더 주는 것은 물론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효과는 적지만 총 효

과를 배가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변인인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양육스트

레스에 26%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아버지 양
육스트레스는 아버지 심리특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접효과 중 어머니 심리특성이 어

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다음으로 영

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기 효
능감, 우울)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반영하

여 매개효과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특성(자아존중

감, 자기 효능감, 우울)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
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심리특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긍정적인 심리는 어머니가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긍정적 영향을 

주어 양육스트레스를 덜어 줄 수 있다. 아버지의 심리특
성과 양육행동의 영향력를 밝힌[21]의 연구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영향력을 밝힌

[22]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 연
구를 종합하면 아버지의 심리특성이 아버지의 양육행동

에 영향력을 주어 결국에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도 영향

을 준다는 결과를 시사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아
버지의 심리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밝히지 못하고 각각의 연구에서 변인간의 영향

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 아버지의 심리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

계를 깊이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특성(자아존중

감, 자기 효능감, 우울)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
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특성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매우 강한 작용을 

한다는 연구[17]와 같은 결과로 어머니 심리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이 있다는 동일한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

는 낮아지며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자기효능감이 낮을수

록 우울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특성(자아존중

감, 자기 효능감, 우울)이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버지의 긍정적인 심리특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직접 영향력을 미치

고 있으며 아버지의 긍정적 심리특성은 아버지의 낮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력을 나타내며 동시에 어머니의 양

육 스트레스를 더 낮추는데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있

어서 남편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23]의 연구와 
일치하며 아버지의 양육변인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22]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과거와 다르게 어

머니의 양육에서 아버지의 양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만큼 아버지도 양육에 대

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심리상태와 더불어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으

로 부모의 양육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특성(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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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자기 효능감, 우울)이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특성은 
어머니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특성은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할 때 어

머니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는 [18]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
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양육행동에 직접,간
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

이기 위해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긍정적 심리

상태를 위한 부모교육이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
러나 아버지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된 구체적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

의 결과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종합하면, 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은 아

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안정에 따라 부모는 자녀 양

육에 있어 안정감 혹은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안정감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어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실행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가정내에서 부모의 심리상태
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거나 낮추는데에 주요한 영향력이 있음

을 밝혔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
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인 복지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

모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이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유아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부모의 

심리특성 이외에도 직,간접적인 요인들과 함께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는 부모의 심리특성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의 영향력

을 알아보았다.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특성의 일부로 부
모의 심리특성이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등 양육변인과

도 관계성을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특성과 어머니의 심리특성

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혀내고 

있으나 아버지의 심리특성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영

향력에 관한 연구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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